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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◎ 방사선사 교육자료

3. 의료기관 환경 및 방사선 방어행위

- 슬라이드 2

최근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이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.

특히 의료용 기기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, 

방사선 장비를 이용한 검사도 증가하고 있어 

의료 목적의 방사선 피폭량이 인공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

되었습니다.

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이유입니다. 

- 슬라이드 6

·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설치 현황을 보면

·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, 

· 그 중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2017년에 비해 

3,129대(28.2%)가 증가하였는데, 증가분의 대부분은 치과용 CT의 증가 (2017년 8,776대에서 

2019년 3월 31일 기준 11,825대로 3,049대 증가)에 따른 것이다.

진단용 엑스선 장치: 촬영 및 투시에 이용되는 장치로, X선관과 고전압발생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

형태의 장치   

진단용 엑스선 발생기: 촬영 및 투시에 이용되는 장치로, X선관과 고전압발생장치가 일체형인 

장치(예, 모바일, C-arm 등)   

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: 치과 진단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로, 구내촬영 장치와 

파노라마 장치 포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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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슬라이드 7
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별 분포를 보면

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의 비율이 26%, 

여기에 치과용 CT 13%를 더하면 치과분야가 39%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진단용 엑스선 장치가 23%,

상대적으로 선량이 많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가 3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- 슬라이드 12

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란 
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어하기 

위한 방사선 장해방어용기구를 말합니다. 

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,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,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, 생식기 

방어용 기구, 갑상선 보호대, 납장갑, 납안경 등이 있습니다.

- 슬라이드 13

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는 

촬영실 내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별도의 옷걸이에 걸어 보관해야 하며, 구겨지지 않도록 

조심해야 합니다. 

일반적인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의 경우 접어서 보관 하는 등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

구겨지게 되면 앞치마에 금이 생기며, 

이 부분으로 방사선이 유입되므로 적절한 방사선 차폐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.

- 슬라이드 14

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엑스선 촬영합니다. 

앞치마에 금이 간 경우에는 촬영 영상에서 검은 띠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1년마다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

앞치마를 착용하는 대상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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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슬라이드 21

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자율관리는

방사선발생장치, 기자재 등 설비, 방사선방어시설 등의 품질관리와

종사자 및 환자 선량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관계종사자를 교육시키는 포괄적 개념의 

안전관리에 대한 

의교기관 또는 종사자의 자율적 관리로

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
- 슬라이드 22

달리말하자면

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, 

더 나아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(적)관리는

자율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와

체계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, 최적화된 검사프로토콜, 그리고 종사자 피폭관리를 통해 

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 및 환자를 포함한 국민건강권확보,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

활동이며, 여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속적인 교육이라는 큰 역할 필요합니다.


